
성전 건축을 위한 묵주기도 50만단 봉헌

이번 주 묵주기도 중 기억할 분들 (10월 26일 ~ 11월 1일)

월

이말숙 데레사, 김숙희 요안나, 오미경 사비나, 박흥수 미카엘라, 이정민 바울리나, 

오형곤 알렉시오, 전혜인 체사리아, 이승희 리차드, 박소현 헬레나, 강병란 요셉피나, 

사윤아, 손영숙 클라우디아, 박상준 베네딕토, 주경민 플로라, 김태영 에밀리아나

화

함진혜 다리아, 정권일 스테파노, 이재준 마르코, 장지수 플로라, 지민자 나탈리아, 

우재은 헬레나, 서명자 엘리사벳, 정옥녀 소피아, 홍순애 비비안나, 홍경은 마틸다, 

김창구, 최지연 안나, 황수지 아녜스, 윤혜은 스테파니아, 유정렬 프란치스코

수

박순희 소피아, 홍상인 데레사, 정안나 안나, 이영미 마틸다, 최명숙 베네딕다, 

김용규 베드로, 민광식 요한, 김혜숙 필로메나, 남궁금숙 첼리나, 홍소희, 

김성연 엘리사벳, 이재영 베네딕도, 임규승 요아킴, 노지연 요안나, 박순희 프란치스카

목

방영길 스테파노, 최옥희 막달레나, 정숙자 카타리나, 신건희 푸쉬아노, 김춘섭 베르나르도, 

염영경 요셉, 김경수 루시아, 최본 노엘라, 황환웅, 이미영 글로리아, 

문영아 아녜스, 조봉희 요한, 조영훈 스테파노, 박태영 세례자요한, 전선하 카타리나

금

김혜율 세레나, 신수형 요셉, 한수경 수산나, 한수정 효주아녜스,  김복희 사울라, 

차정희 막달레나, 노경미 미셀, 이소자 안나, 송혜경 크리스티나, 김소영 요셉피나, 

조유진 플로라, 김선복 세실리아, 김귀화 레지나, 이영주 세레나, 박동훈 바오로

토

노순봉 스텔라, 허정자 효주아녜스, 박주언 베로니카, 홍명희 둘라, 김순옥 율리아,

김영순 알비나, 강예진 가브리엘라, 성윤서 데레사, 김다인 안젤라, 심은주 글라라, 

현수환 대건안드레아, 권현희 마틸다, 김민서 마리아, 퇴계성당모니카회, 최영옥

주일

이도경 비오, 박숙희 율리아, 김준용 가브리엘, 엄미정 리디아, 김혜자 로사, 

김영숙 베로니카, 임대영 세실리아, 김태은 다니엘라, 오옥희 프란치스카, 이혜경 세실리아, 

류길범 세라피노, 원은영 딤프나, 김윤희 카타리나, 임성훈 요한, 이기선 카타리나 

평일미사
토 (10/17) 월 (10/19) 수 (10/21)

송정
목 (10/22)
송정

15명 16명 14명 8명

주일미사
(10/18)

토요일 저녁 송정공소 교중미사

34명 18명 112명

미사 참례 현황 총 신자 717명 중 주일미사 164명 참례 / 참례율 : 2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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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 교회의 현실: 도전과 활력2. 한국 교회의 현실: 도전과 활력

지난 5월 말 로마에서 만난 교황청 복음화부 부장관 루이스 안토니오 고킴 타글레 추기경님의 특별한 인사를 지난 5월 말 로마에서 만난 교황청 복음화부 부장관 루이스 안토니오 고킴 타글레 추기경님의 특별한 인사를 

여러분께 전합니다. 타글레 추기경님은 한국 교회의 내적 역동성을 보며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아울러 추기경님여러분께 전합니다. 타글레 추기경님은 한국 교회의 내적 역동성을 보며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아울러 추기경님

은 한국 교회에 가장 절박한 도전으로 남아 있는 과제들, 곧 사제 성소와 수도 성소의 감소, 그리고 혼인의 굳건은 한국 교회에 가장 절박한 도전으로 남아 있는 과제들, 곧 사제 성소와 수도 성소의 감소, 그리고 혼인의 굳건

함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사회 전반에서 사라지는 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4월 한국 주교회의에서 발함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사회 전반에서 사라지는 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4월 한국 주교회의에서 발

표한 「한국 천주교회 통계 2025」 가 이러한 모습을 확인해 줍니다. 신자 수는 처음으로 600만 명을 넘어섰으표한 「한국 천주교회 통계 2025」 가 이러한 모습을 확인해 줍니다. 신자 수는 처음으로 600만 명을 넘어섰으

나 신자들의 고령화는 계속되고, 신학생 수는 10년 사이에 40퍼센트 넘게 줄었으며, 최근의 한 전국 조사에서나 신자들의 고령화는 계속되고, 신학생 수는 10년 사이에 40퍼센트 넘게 줄었으며, 최근의 한 전국 조사에서

는 20대 한국 청년 네 명 가운데 세 명이 무교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는 20대 한국 청년 네 명 가운데 세 명이 무교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도전에도 저는 여러분의 교구 공동체를 방문할 때마다 생생한 활력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인이러한 도전에도 저는 여러분의 교구 공동체를 방문할 때마다 생생한 활력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인

적으로 저는 세례를 받으러 오는 이들, 특히 어른 예비 신자가 이토록 많다는 사실에 크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적으로 저는 세례를 받으러 오는 이들, 특히 어른 예비 신자가 이토록 많다는 사실에 크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지난해에는 4만 8천 명이 넘는 어른이 세례를 받았고, 이는 전년보다 15퍼센트 늘어난 수치입니다. 저는 여러분 지난해에는 4만 8천 명이 넘는 어른이 세례를 받았고, 이는 전년보다 15퍼센트 늘어난 수치입니다. 저는 여러분 

공동체의 활력과 그리스도교적 희망이 기도에 대한 참된 헌신에 근거한다고 확신합니다. 기도야말로 그리스도공동체의 활력과 그리스도교적 희망이 기도에 대한 참된 헌신에 근거한다고 확신합니다. 기도야말로 그리스도

인 공동체에 새로운 희망과 확신을 되살리는 비결입니다.인 공동체에 새로운 희망과 확신을 되살리는 비결입니다.

3. 교황청의 최근 두 문헌3. 교황청의 최근 두 문헌

여러분의 지난 정기총회 이후 보편 교회는 두 문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를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여러분의 지난 정기총회 이후 보편 교회는 두 문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를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인공 지능 시대의 인간 보호에 관한 레오 14세 교황님의 첫 회칙 「고귀한 인류」첫째는 인공 지능 시대의 인간 보호에 관한 레오 14세 교황님의 첫 회칙 「고귀한 인류」 (Magnifica Humanitas)(Magnifica Humanitas)

입니다. 주교회의가 이번에 공식 한국어판을 펴내기 전부터 이 회칙은 이미 교회 안팎에서 큰 관심과 활발한 논입니다. 주교회의가 이번에 공식 한국어판을 펴내기 전부터 이 회칙은 이미 교회 안팎에서 큰 관심과 활발한 논

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저는 이를 기쁘게 지켜보았으며, 이는 이 회칙이 던지는 물음이 이 나라에 그만큼 깊이 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저는 이를 기쁘게 지켜보았으며, 이는 이 회칙이 던지는 물음이 이 나라에 그만큼 깊이 

와닿는다는 표지일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문제에 관하여 레오 교황님께서는 모두가 함께 책임을 지고 친교와닿는다는 표지일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문제에 관하여 레오 교황님께서는 모두가 함께 책임을 지고 친교

를 이루는 용기를 내자고 호소하시며, 그리하여 세상이 “인간 존재의 마음 안에서 하느님께서 머무시고자 하는 를 이루는 용기를 내자고 호소하시며, 그리하여 세상이 “인간 존재의 마음 안에서 하느님께서 머무시고자 하는 

자리를 다시 한번 알아볼 수 있기를” 바라십니다자리를 다시 한번 알아볼 수 있기를” 바라십니다(16항)(16항). 저는 한국의 신자들이 이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을 계속 . 저는 한국의 신자들이 이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을 계속 

잘 배우고 마음에 새겨 실천함으로써, 영성과 문화의 가치, 그리고 인간 생명을 지키는 윤리적 가치를 드높이고 잘 배우고 마음에 새겨 실천함으로써, 영성과 문화의 가치, 그리고 인간 생명을 지키는 윤리적 가치를 드높이고 

한국 사회에 더욱 밝은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한국 사회에 더욱 밝은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교황청 신앙교리부, 그리스도인일치촉진부, 종교간대화부가 함께 마련하여 2026년 6월 22일에 레오 둘째는 교황청 신앙교리부, 그리스도인일치촉진부, 종교간대화부가 함께 마련하여 2026년 6월 22일에 레오 

14세 교황님의 승인을 받고 9월 16일에 발표한 공지 「희망의 여정: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비그리스도교와 교14세 교황님의 승인을 받고 9월 16일에 발표한 공지 「희망의 여정: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비그리스도교와 교

회의 관계에 대한 선언 ‘우리 시대’ 에 비추어 본 종교 간 대화와 형제애의 60년」회의 관계에 대한 선언 ‘우리 시대’ 에 비추어 본 종교 간 대화와 형제애의 60년」 (A Journey of Hope)(A Journey of Hope)입니다. 이 입니다. 이 

공지는 성 바오로 6세 교황님부터 레오 14세 교황님까지 역대 교황들의 가르침에 의거하여, 제2차 바티칸 공공지는 성 바오로 6세 교황님부터 레오 14세 교황님까지 역대 교황들의 가르침에 의거하여, 제2차 바티칸 공

의회의 비그리스도교 선언 「우리 시대」의회의 비그리스도교 선언 「우리 시대」 (Nostra Aetate)(Nostra Aetate) 이후 이루어진 종교 간 대화의 주요 단계들을 되짚어 보고,  이후 이루어진 종교 간 대화의 주요 단계들을 되짚어 보고, 

그동안의 어려움과 결실을 돌아보며 앞날을 내다봅니다. 이 공지는 가톨릭 교회가 다른 종교에서 발견되는 “옳그동안의 어려움과 결실을 돌아보며 앞날을 내다봅니다. 이 공지는 가톨릭 교회가 다른 종교에서 발견되는 “옳

고 거룩한 것은 아무것도 배척하지 않는다.” 는 공의회의 확언을 상기시킵니다. 아시시 기도의 날들, 교황님들고 거룩한 것은 아무것도 배척하지 않는다.” 는 공의회의 확언을 상기시킵니다. 아시시 기도의 날들, 교황님들

의 유다교 회당과 이슬람 사원 방문,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아흐메드 알타예브 대이맘과 함께 2019년 아부의 유다교 회당과 이슬람 사원 방문,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아흐메드 알타예브 대이맘과 함께 2019년 아부

다비에서 서명하신 공동 선언 “세계 평화와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한 ‘인간의 형제애’” 는 모두 이러한 정신에서 다비에서 서명하신 공동 선언 “세계 평화와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한 ‘인간의 형제애’” 는 모두 이러한 정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문헌은 오늘날 더욱 절실합니다. 우리 시대는 때로 종교가 지닌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을 외비롯되었습니다. 이 문헌은 오늘날 더욱 절실합니다. 우리 시대는 때로 종교가 지닌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을 외

면하고, 심지어 종교를 평화가 아닌 증오, 친교가 아닌 분열의 도구로 휘두르기까지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복면하고, 심지어 종교를 평화가 아닌 증오, 친교가 아닌 분열의 도구로 휘두르기까지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복

잡한 현실은 우리에게 깊이 성찰하고 눈앞의 것 너머를 바라보기를 요구합니다. 여러 종교 전통은 바로 그러한 잡한 현실은 우리에게 깊이 성찰하고 눈앞의 것 너머를 바라보기를 요구합니다. 여러 종교 전통은 바로 그러한 

넓고 깊은 안목을 우리 안에 길러 줄 수 있습니다. 넓고 깊은 안목을 우리 안에 길러 줄 수 있습니다. 

주교희의 2026년 추계 정기총회 주한 교황대사 말씀 (요약)주교희의 2026년 추계 정기총회 주한 교황대사 말씀 (요약)

연중 제30주일



교무금 이하나, 이천희, 이은순, 정구호, 권선화, 안영재, 최인순, 권일용, 윤정숙, 강호석, 신정희, 강민정, 신현수, 
손삼술, 박영수, 김명숙, 이효순, 김석기, 김주하, 김성현, 주선옥, 최정화, 최용범, 엄금순, 최정규, 박종혁, 청안건설

우리들의 정성 연중제29주일

주일 헌금 937,100 주일헌금(송정) 131,000 교무금 1,345,000

양성, 복지, 원로 213,000 미래 기금 136,000 2차 헌금 564,000

성전 건축 기금 현황

구 분 이번 주 2026년 누계

수입

우리
본당

교무금 납부시 건축기금 210,000 12,019,000

약정 기부 500,000 163,180,000

2차 헌금 10,779,950

기타 수입 26,977,463

외부
모금

타본당 모금 42,775,000 284,737,326

매일미사 5,900,000 115,700,120

평화방송 8,870,000 278,907,209

가톨릭 평화 신문 1,760,000 21,619,000

가톨릭 신문 3,910,000 61,865,000

ARS 후원 1,125,000

기타 후원 200,000 22,212,000

합 계 64,125,000 999,122,068

지출

건축
설계비 36,041,570

건축 준비비 7,370,000 14,930,000

모금
홍보

광고비 77,651,200

모금 준비비 1,950,000 12,796,040

봉사자 지원비 1,561,250 4,366,160

합 계 10,881,250 145,784,970

현 잔액 1,520,185,014

2026년 10월 23일 기준



본당 약정기부 약정기부 146세대 190,420,000원 중 163,180,000원 납부 (납부율 85.69%)
정현희, 박인옥, 최정화

타본당 모금 
스무숲성당 380,000원 김기숙, 이도경, 박성선, 최형규, 최혜정, 김호종, 한은정

죽림동성당 480,000원 오은진, 조남수, 박부용, 배혜연, 박양옥, 유승희, 김혜란, 성재창, 김상희, 김범한, 황금옥

교동성당 960,000원 장지혜, 최효섭, 전형배, 주정열, 박인숙, 박숙희, 김준용, 신미선, 박주현

퇴계성당 9,250,000원 정청자, 김남영, 김영숙, 원유복, 신선홍, 황규원, 최원익, 석주아, 석지현, 김금자, 이성노, 
배호, 강경희, 경옥희, 지은수, 엄두용, 김병조, 최연주, 박선화, 홍희식, 박오병, 김정성, 임상미, 위교자, 박진호, 
김세종, 한상숙, 정진숙, 최원섭, 김은미, 김찬기, 차창호, 권대희, 김영수, 양승녀, 구자영, 나금순, 강은희, 변용익, 
백옥식, 최정숙, 이효심, 이수영, 홍상기, 조홍기, 임영선, 김만배, 김정자, 유순희, 안은주, 윤종희, 김용자, 김정연, 
이정민, 오일록, 김윤호, 권재은, 홍희정, 최승돈, 윤해웅, 정미희, 박미화, 이부균, 채용석, 유춘희, 이희영, 김경준, 
박종민, 유진규, 한은정, 최계화, 황호중, 방지현, 김문희, 김동천, 유근완

응암동성당 31,705,000원 강태현, 우나미, 김은아, 강승엽, 박진용, 박준하, 장영옥, 권재중, 조경희, 이준혁, 
김지선, 장미진, 김종숙, 우정란, 박옥란, 이수정, 이현수, 함세현, 신명우, 윤이원, 김정미, 김경애, 채홍찬, 김채연,
김도아, 김수아, 백순준, 전용진, 최영철, 한성근, 김도희, 김대현, 차명건, 가브리엘라송, 권용순, 김소희, 이영옥, 
라혜정, 김병주, 이윤희, 강새별, 김은자, 김승환, 이상협, 김은국, 홍유심, 이준호, 김경자, 이태순, 류연수, 배경수, 
방미라, 엄재숙, 오은주, 김학수, 이수진, 이연자, 정상민, 조근, 서정우, 정현윤, 장래옥, 김유미, 한은정, 구혜경, 
한민희, 신민철, 정명순, 이영진, 장민, 윤효정, 김민주, 김성운, 송민경, 김규리, 이진욱, 박주경, 오채연, 한은정, 
류재현, 선민지, 구주미, 이은주, 최경희, 한창길, 김정순, 이경우, 서병옥, 이유숙, 손호정, 장우영, 김진호, 김상도, 
홍정희, 김효진, 응엔티뀐, 최수영, 홍진태, 최수영, 배준서, 유은영, 김형민, 박지윤, 송숙인, 엄예진, 오미례, 이종상,
정하정, 오채연, 오서윤, 김완호, 김재은, 유제훈, 박문용, 천성광, 우승훈, 임영경, 홍은순, 염귀남, 조현순, 조원희, 
최연화, 김철호, 임인택, 심경애, 박경숙, 황규복, 오승윤, 안옥민, 금석미, 성정섭, 황규복, 안이네스, 백창훈, 마덕수, 
정성훈, 김효경, 이어진, 박현숙, 유재일, 유해인, 최미화, 이현숙, 조현숙, 정봉숙, 진광범, 김가영, 양영숙, 김송자, 
서정옥, 김영혜, 서민기, 서만원, 정종숙, 김춘옥, 정혁, 김지원, 이재훈, 김범단, 한송연, 박상국, 황지현, 이지영, 
한규만, 이연화, 원윤희, 이병철, 오상희, 이상현, 이나미, 서정세, 표강연, 표승연, 강춘자, 박정민, 정세훈, 한미경, 
이재선, 최미라. 이윤복, 허경오, 최정신, 이지연, 김승도, 김윤희, 김해윤, 강수경, 김영애, 엄상호, 한정미, 구회범,
강오균, 이정순, 나은, 이아람, 이원희, 박준상, 양순모, 김유숙, 서게향, 김희숙, 김영란, 남궁미순, 나금주, 김용선, 
조문선, 여춘구, 정택순, 박춘옥, 이호재, 이미용, 이정아, 박효윤, 이경자, 안혜원, 권민정, 김금순, 김경애, 이형옥, 
윤숙경, 서유정, 정지민, 송용환, 김재희, 신명희, 김영숙, 장수미, 정형섭, 조정화, 한정자, 신현애, 한기숙, 이서연, 
강화자, 최승희, 최명자, 유남열, 이석찬, 손대규, 문용주, 신명희, 정남균, 정충애, 김경환, 이나영, 이한재, 김승기, 
강순옥, 최인강, 고순옥, 배석진, 황순희, 홍순모, 구자월, 김영겸, 전혜령, 서판례, 김지연, 윤석구, 백승민, 김헌태, 
조무춘, 김성주, 조동자, 권영천, 장순옥, 장금자, 정수아, 김무순, 최춘자, 조성남, 김완순, 윤근순, 김정진, 서순영,
송삼순, 노금순, 황학, 김정숙, 여선자, 장진순, 방희자, 최경자, 김기만, 유순례, 이갑순, 오남국, 김화순, 김분순, 
이보인, 이수희, 연제관, 윤문자, 강미숙, 박현진, 정예휘, 윤영숙

매일미사 연정자, 손의주, 김미영, 박향식, 오경민, 이은지, 성윤화, 원동실, 유정규, 류형숙, 박영찬, 이용미, 민병숙, 
강복선, 박인숙, 박다리아, 권준서, 이선용, 최점수, 홍영희, 안세종

평화방송 남옥자, 이정열, 윤왕규, 김종란, 홍원구, 박희철, 김용숙, 조연실, 전영숙, 김경분, 김원자, 정영희, 맹재임, 
안정희, 김경숙, 노옥란, 김동희, 이승우, 이유진, 구송자, 김득남, 김정숙, 송말례, 김분옥, 이미라, 전영주, 임경자, 
김인애, 이채순, 김추자, 이경자, 우매자, 이기순, 유춘하, 김영환

가톨릭신문 남순덕, 권혁란, 권영윤, 홍재윤, 채혜원, 김순길, 김경숙, 임두필, 백순자, 임양섭, 서지안, 박영희, 
유현주, 최양자, 익명

가톨릭 평화 신문 황병운, 안다남, 남종헌, 김준현, 이장우, 장근숙, 김미현, 조우리

기타후원 안대철

지출 
건축 준비비 교육관 구조안전진단
모금 준비비 떡(응암동성당 모금) 600,000 홍보물제작(약정서, 배너 등) 1,350,000
봉사자 지원비 모금팀 식대 외(응암동성당 모금) 211,250 직원추가수당 1,350,000


